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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화학 시장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술센터에서 제9차 경제통상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석유화학 현황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

의했다고 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한화케미칼 등 석유화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니 단순히 연구모임은 아닌 것 같고, 석유화학제품 관련 무역현황과 한국-중국 FTA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나 

단순히 수출만을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지,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호텔이 아닌 기술세터를 빌려 모임을 가진 것은 다행이나 통상

차관보가 단순히 무역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화학기업 중역들을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상업무에 바쁜 차관보가 왜 석유화학 중역들을 호출했을까? 아니 석유화학기업들이 차관보를 호출한 것은 아닐까?

제1차관이 나와 석유화학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구조조정을 하게 도와달라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국민

세금을 퍼줄 모범답안을 제시하면 될 것을 굳이 통상차관보를 동원해 석유화학 수출이 난맥상에 빠졌으니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 단계 더 거치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기야, 재벌기업들에게 국민세금을 축내는 중대안건이니 무턱대고 퍼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무엇

인가 꼬투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래도 그렇지 국민세금을 퍼주는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 기자들도 배석시키지 않고 끼리끼리 앉아서 맞장구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그것도 산관유착의 본거지로 널리 알려진 산업부와 석유화학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얼마 전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윤상

직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수출부진 업종 

긴급 점검회의>에서 “PTA와 PET 2개 석

유화학품목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중

국의 신증설로 장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아마도 특혜성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해

가 간다.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 국민세금을 동원해 메꾸어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허수영 회장을 비롯해 석유화학기업 어느 누구도 구조조정을 입에 담으면서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PTA가 어느 날 갑자기 공급과잉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1-2년 동안 신증설을 추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은 10여년 전부터 석유화학 전반에 공급과잉의 암흑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구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PTA는 구조조정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랜트를 폐쇄하는 등 생존을 모색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콧방귀로 일관했다.

더군다나 삼성그룹은 석유화학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한화그룹에게 설비투자액의 20% 수준에 매각하지 

않았던가? 삼성과 한화의 거래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했는가? KPX가 TDI 사업을 매각하고 카프로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윤상직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고위관료들은 공급과잉이니, 구조조정이니, FTA를 거들먹거릴 자격도 없다.

합성수지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을 눈감아주고 지원해준 것을 제외하면 석유화학 정책이 실종된 지 오래됐고, 산업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석유화학산업을 망치는 지름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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